대한민국: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첫 공식 방한

제네바 (2016년 1월 19일)—UN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이하 “특별보고관”)가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방한한다. 방한 기간 동안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권리가 대한민국 내에서 어느정도 수준으로 향유되는지 면밀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은UN 인권이사회로부터 전세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권 실현을 모니터링하고 독려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독립적 전문가이다.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으로는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방문한다. 이번 방한은 대한민국 정부 초청으로 이루어진다. 

“인권이사회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권리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 인식하며, 회원국으로 하여금 개개인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존중하고 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이번 방한은 이런 관점에서 여러차례 인권을 향한 의지를 표명해온 국가에서 직접 정보를 수집할 기회이다." 고 특별보고관은 발했다. 

특별보고관은 9일 간의 일정동안 서울, 안산, 경주 및 포항을 방문하며 정부관계자, 사법부 및 입법부 관계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시민사회 및 외교계 인사와 면담을 한다. 특별보고관은 민간부문 관계자와의 면담도 희망하는 바 이다. 

“면담 일정이 잡힌 이해당사자 모두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특별보고관은 덧붙였다. 

특별보고관은 29일 금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한 동안 파악한 사항을 비롯한 권고 사항을 우선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위치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방한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는 2016년 6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 

끝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케냐)는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초대 특별보고관으로 2011년 5월 인권이사회로부터 임명받았다. 개인 신분으로 특별보고관 임명을 받은 후 해당 분야 독립적인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십시오. http://www.ohchr.org/EN/Issues/AssemblyAssociation/Pages/SRFreedomAssemblyAssociationIndex.aspx
특별보고관은 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의 일부이다. 특별절차는 UN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수의 독립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로,  특정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인권주제를 다루기 위해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한다. 특별절차를 구성하는 전문가는 UN 직원 신분이 아니며 무보수로 자발적 업무에 임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가페이지 – 대한민국: 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RIndex.aspx
특별보고관 방한 관련 추가적인 정보 및 언론문의는 Mr. Guillaume Pfeifflé (+41 79 109 6873 / gpfeiffle@ohchr.org)

UN 특별보고관 관련 언론 문의는
Xabier Celaya, UN Human Rights – Media Unit (+ 41 22 917 9383 / xcelaya@ohch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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